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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른 “긴급사태 선언”의 기간 연장이 결정되어 

오사카부가 전 부민에게 요구하고 있는 불요불급의 외출이나 부외로의 이동 자숙의 

요청이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. 이것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 5월 11일  까지로 

하고 있었던 시 공공 시설의 휴관이나 이벤트 자숙의 조치를 5월 31 일까지 연장하기로 

결정하였습니다.시민의 여러분께는 계속해서 불편을 끼쳐드립니다만  이해하시도록 잘 

부탁드립니다. 

그리고 선언의 발출로 부터 2주일이 경과 했습니다만 오사카 부내의 신규 감염자수는 

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추이 하고있습니다. 환자의 병원 수락 태세도 지극히 어려운 

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중증 병상 사용율은 100%를 넘는 날이 계속되는 등 의료의 궁핍은 

장기화하고 있습니다. 중증 화 해도 간단 하게는 입원할 수 없어 코로나 이외의 병이나 

다쳐도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. 

감염 급확대의 원인의 하나가 강한 감염력을 가지고있는 변이 바이러스입니다.  가정 

내에서의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것 외에 중증화에 이르는 스피드도 빠릅니다.  또 

지금까지 감염하기 어렵다고 생각 해져 온 젊은 세대에게도 감염하기 쉬운 것이 

특징으로  특히 40 대 50 대로는 지금까지와 비교해 중증화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

있습니다. 

증가하는 자택 요양자에게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에서는 증상이 악화 되었을 때에 긴급 



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오사카부와 제휴하여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의사회 나 병원 

협회에도 주치의의 협력을 청하고 있습니다.  소방 팀에서는 구급 반송에 시간이 걸리는 

경우에 먼저 오는 특별 팀을 편성하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중입니다. 

감염자의 급증은 모든 면에서 연쇄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.긴급사태 선언 

해제의 열쇠가 되는 것은 감염자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입니다 . 그러기 위해서는 

반복합니다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높은 의식을 가져 “이전되지 안는다” 

“이전하지 안는다” 를 위하여 대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31 일에 

선언이 해제되도록 불요 불급의 외출 자숙에 아무쪼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. 

 

레이와 3년 5월 12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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